
처럼의 倫理 

'혼히 그리스도 신앙을 이중적이라고들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사랑하라 ”든가 "내게죄지은자를사하여줌과같이 나의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기도라든가"너희는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 

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같이라 

는 논리가 사실 크리스천 생활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같이라는 말을 좀더 알기 쉽게 번역한다 

면〈……처럼〉이라고할수 있겠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처럼〉의 

생활 윤리를 상세하게 풀이하고 열거한바 있다. (고전 9’19이하) 사 

실 우피의 일상생활에서 이〈처럼〉이라는 말만큼 애매하고도 중요 

한 표현은 없다. 더우기 이것이 어떤 중대한 공적인 문제에 관계되 

면 그 기관 자체의 존폐와 직결되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책임자나 기관장이 그 기관의 공금을자기 개인 것처럼 생각 

한다고 하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책임자 

가공금을 개인 돈처럼 애끼고 책임있게 다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공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마구 남용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인 기관을 개인 기업체〈처럼〉 

생각한다는데는 이러한 두 가지 면이 깃들어있다고 생4된다 . 내것 

처 럼 애끼고 가꾼다는 뜻에서 말한다면 이〈처럼〉은 대단히 좋은 것 

이지만 이것을 남용한다는 뜻에서 본다면 그것은 큰 일이다. 요즘기 

독교기관에서 생겨지는몇 가지 문제 중에 청지기의 기본자세를 생 

각할 때 과연 공적인 기관이 개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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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취급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딛히게 

된다. 

이렇게〈내것처럼〉생각한다는 일에 내포된 부정적인 면을 고수하 

는 책임자요, 여기에 영합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되는 기관이나 공동 

체는 서로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언젠가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공은 유엔에 가입하기 전이나 가입하는 순간까지 세 

계의 후진국가, 억압을 당한 민족의 대변자〈처럼〉행세하였다. 그 

러나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저들은 피압박자의 편에 서지 않고 

억압을 하는 西파키스탄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의 앤더슨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최근의 인 "파 전쟁의 배후에 

서 미국행정부 수뇌급 회담을 기록한 문서를 폭로함으로써 지난번 

엘즈버그의 펜타곤문서 폭로후에 또 한번 세인을 놀라게 했다. 이 

앤더슨이 폭로한문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외교정책이 인도 ‘파키스 

탄 전쟁에 개입하는데 무던히〈처럼〉하는，꾸미는 일에 몰두한것 같 

다. 결국 미국의 여론에 그릇된 인상을 주며 전 세계에 대해서도 

꼭 같은 이중 정책을 쓴.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다가올중공방문의 

배후에는 이러한 이중, 삼중의 정치적 복선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정치인들도 만일 이러 

한〈처럼〉의 윤리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언젠가는 온 민족의 심 

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꾸밈은 언젠가는 현실 앞 

에 본체를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실과 진심으로〈내 

것처럼〉아끼고 키우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 

리는 겸허한 생각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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